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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랍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노스 (Minos)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첩이 많았습니다. 그의 첩 중의 하나가 황소와 성관계를 해서 괴물을 낳았습니다. 왕은 그런 괴물을 가두어 두기 위하여  감옥을 지었습니다.  그 감옥은  다에달루스 (Daedalus)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가 지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특유한 손재주를 갖고 있는 다에달루스는 아들과 함께 그 감옥을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고  새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날개 한쌍을 자기에게 달고 또 한쌍을 자기의 아들인 이카루스(Icarus)에게 달아주었습니다.  감옥에서 날개를 붙게할 물질이라고는 밀랍 밖에 없었습니다. 다에달루스와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장착된 날개를 펄럭 거리면 공중으로 날았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나르기 전에 다에달루스는 아들인 이카루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태양에 가까운 곳으로 높이 날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공중에 날게 된 이카루스는 기분이 너무 좋아 아버지의 주의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계속 높이 날라 올라갔습니다. 태양에 너무 가깝게 날라가자 날개를 붙여 놓은 밀랍이 태양열에 녹아서 날개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카루스는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을 했다는 신화입니다.

이카루스의 이야기는 이카루스의 파라독스라는 학설로 경영학자들이 자주 인용을 합니다. 잘 나가는 일시적인 성공에 취하여  기업인이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은 회사를 망쳐버린다는 경우를 일컬어 이카루스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이카루스 파라독스의 대표적인 예가 폴라로이드 회사입니다.  폴라로이드 사는 발명왕이라고 알려진 에드윈 랜드 (Edwin Land)박사가  1937년에 설립한 회사로서 즉석 사진을  사진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대단힌 성공을 걷우었습니다.   그런 성공에 도취되어 어떤 경쟁이 도사리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랜드 박사는 입체 사진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사진기의 개발에 전념한 남어지 그는 연구실 밖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디지털 카메라가 출현을 하였습니다. 폴라로이드 도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뛰어 들었지만 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랜드 박사는 자기가 설립한 회사로부터 축출되었고 폴라로이드사는 드디어 2001년에 파산을 했습니다. 
아주 나이가 어린이가 아닌 애청자들께서는 리튼 (Litton) 인더스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헨리 싱글튼 (Henry Singleton)의 경영체제 하에서 리튼은 성장에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인수 합병의 귀재로 알려진 싱글튼씨는 1953년에 설립한 리튼을  불과 수년 사이에 36억 달러 가치의 군수 산업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의 경영능력을 모두 추앙했고  싱글튼씨의 인수합병 능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튼 인더스리도 이카루스 파라독스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한 동안 인수합병 만으로 잘 나갔지만 기업환경이 변했고  최신 기술의 출현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2001년에 리튼 인더스트리는 노스롭 그러맨 (Northrop Grumman) 에 인수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리튼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명은 살아져 버렸습니다.
한 때는 시어즈와 쌍벽을 이루었던 몽고메리 와드 (Montgomery Ward) 백화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몽고매리 와드 백화점은 1872년에 아론 몽고메리 와드 (Aaron Montgomery Ward)라는 사람이 설립했습니다.  그 백화점도 급성장을 하여 한 때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진 백화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해가는 기업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신생 유통 회사들의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상술에 경쟁을 하지 못하여 드디어는 2001년 초에 전국의 모든 점포를 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카루스 파라독스에 해당하는 예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디지털 이큅멘트 (DEC)도 한 때는 IBM과 겨를 정도로 강력한  컴퓨터회사이었지만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국의 4대 자동차 회사이었던 아메리칸 모터스도 자취를 감췄고 크라이슬러도 독일 회사에 인수합병을 당했습니다.  

이카루스 파라독스 신세를 면하려면 회사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
